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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대첩은 청사에 길이 남을 국가중흥의 

근본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서는 권

율장군

제13대 국회 1990년 11월 문화부 국정감사 

질의 답변

(사)세계평화여성연합 일본인 회원 19년 

동안 행주대첩제 참석

행주대첩이야말로 전 국민적인 극일의 정

신문화 창출에 가장 적합

행주대첩제 기념행사 국가행사로 격상하자

권해옥 회장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실에 건의서 전달 권해옥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서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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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권행완

사단법인 세계평화여성연합 일본인 회원 

행주대첩제에 19년 연속 참석

오오카와 마리꼬(왼쪽)씨와 우에다 도시꼬씨.

사단법인 세계평화여성연합에서 설치한 현수막

사단법인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원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건의서 제출

행주대첩제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라는 어깨띠를 나눠주고 있는 권

기성이사(오른쪽)와 권행완 편집국장 그리고 권순용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왼쪽).

제60사단 김덕영 사단장 등 권율부대 지휘관들

제426주년 행주대첩제 기념행사 헌관 및 제집사

제례가 시작되기 전에 권해옥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종회에서 설치한 현수막

권해옥 회장, 대종회에서 마련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

행주산성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권율장군과 행주대첩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시 문화해설사들

경향각지에서 참석한 안동권씨 종친 여러분

기념행사를 마치고 대첩문 앞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식당에서 대종회에서 점

심식사로 마련한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안동권씨 종친들 모습.

행주초등학교 학생들이 도포를 입고 정렬해 있다. 주로 4~6학년들이 매년 참

석하고 있다.

영천에서 이른 새벽부터 대형버스 1대로 달려온 영천종친회 회원들, 권경환회

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권영성 상임부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권해옥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제13~14대 헌정회 전 사무총장)이 국회 헌정지 4월호에 기고한 글이다


